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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
배포일자: 2022년 10월 5일(수)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차량 100여 대 후원
- 10일간의 영화제 기간 동안 G90 롱휠베이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의전용 차량 제공
- ‘제네시스 미디어 타워’ 설치해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 실시간 중계
- G70 슈팅 브레이크 등 차량 총 5대 전시…고객 참여 사진 촬영 이벤트도 진행
- 한국 영화 산업에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6년 연속 부산국제영화제 후원
- “한국 예술 및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5일(수)부터 14일(금)까지 개최되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를 공식 후원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7회를 맞이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로 도쿄국제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와 함께 아시아 영화의 성장 및 발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한국 및 아시아 영화 산업 발전에 함께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해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도 공식 후원하며 6년 연속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됐다.

제네시스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행사에 참석한 주요 영화감독과 배우, 영화제 관계자를 위한 의전 차량으로 G90 롱휠베이스(LWB), GV70 전동화 모델 등 총 100여 대의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다.

특히 5일(수) 진행되는 개막식 당일 레드카펫 행사에는 공식 의전 차량 지원과 함께 참가자들의 입장 영상을 8M 높이의 ‘제네시스 미디어 타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영화제의 뜨거운 열기를 더해줄 예정이다.

[bookmark: _GoBack]제네시스는 영화제가 진행되는 부산 영화의 전당 내 총 5대의 차량을 전시해 영화제를 찾아온 관객들에게 다양한 제네시스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광장에서 운영되는 ‘제네시스 브랜드 존’ 부스에는 이번 영화제의 히어로 카로 선정된 G90 롱휠베이스(LWB) 차량이, 부산국제영화제와 제네시스가 공동으로 구성한 ‘BIFF X GENESIS 야외무대’에는 GV70 전동화 모델과 GV80 차량이 전시될 예정이며 GV60, G70 슈팅 브레이크 차량도 영화의 전당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개폐막식을 제외한 영화제 기간 동안 관객들이 레드카펫 위에 전시된 G70 슈팅 브레이크 차량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무료로 인화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고객 참여 행사를 통해 영화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3년 만에 정상 개최하는 아시아 최고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하며 한국 영화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네시스는 부산국제영화제 뿐만 아니라, 한국 예술과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진설명> 제네시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차량 100여 대 후원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5일(수)부터 14일(금)까지 개최되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2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를 공식 후원한다.

사진 1)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진행되는 부산 영화의 전당 내 조성된 ‘제네시스 브랜드 존’ 부스와 전시된 G90 롱휠베이스(LWB) 차량

사진 2)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제네시스가 의전용으로 제공하는 차량 중 하나인 G90 차량이 레드카펫 앞에 놓여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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